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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3 월 3 일 “(아바드의 사람들 8) 두려움을 넘어서다”(룻 1:14-17) 

인생 고비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가꾼 아바드의 여인,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1] 룻과 나오미 

사사시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은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슬프게도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룐은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곧 죽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유다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 땅에 남아서 

새 삶을 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v.16-17).   

룻은 자기 시댁 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은혜와 

능력을 듣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런 하나님께 투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2] 결단 후 펼쳐지는 인생 

베들레헴에 온 룻은 사람과 언어와 율법이라는 사회 법과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생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기억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 밭에서 이삭줍기를 하여 생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삭줍기는 

수확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줍게 하는 율법의 사회적 배려입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하여 보아스와 룻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룻은 자신과 어머니를 

합법적으로 빈곤에서 건져주고 가정의 명예까지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을 경험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땅을 사주고 그 땅이 자기 가족 이름으로 남겨지도록 기업을 무르는(고엘 제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삶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룻은 적극적인 순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 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낙심할 

만했지만 하나님께 투신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맞닥뜨렸습니다. 

만일 나쁜 사건이나 나쁜 사람이 우리 상황 속에 개입되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간파하고 극복해야 함을 알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더 나쁜 상상과 

시나리오를 지어냅니다. 두려움을 일으킨 사건 자체보다도 더욱 부풀려진 부정적 상상과 비약이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극단적으로 화를 내고 낙담하다가 결국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들을 죽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약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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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휘말리는 것도 사람의 연약한 습관입니다. 우리 공동체(직장, 교회, 가정...)에서 누가 

잘못하거나, 불운이 일어나면, 망하거나 큰 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 부정적 

언사와 불안으로 주변의 동의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룻이 만일 두려움에 휩쓸린 사람이었다면 룻기는 시작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탁하여 삶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요, 예수님 족보를 잇는 구속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삶의 정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겨 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 내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룻을 통해 내가 배우는 인생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룻을 보면서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2. 두려움이 거의 모든 인간 문제의 근원에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나의 삶에서 발견한 

두려움의 이슈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